
2024 Veer orr course (콜라스트_서울)

2023 Create a moment (통인갤러리_서울)

2021  Where heart stays (블루원갤러리, 서울)

2019  Flowing My Soul (인영갤러리, 서울)

2018  PhotoZone : The People on the Screen (요갤러리,서울) 

2017 Thumb Up (전북도립미술관_서울관,인사아트센터, 서울)

2013 2nd Singapore Solo Exhibition (Gallery Enough, 싱가포르)

2012 1st Solo Exhibition in Singapore (Gallery Enough, 싱가포르)

2010 Let's make a lace (복합문화공간 크링 초대전_주관.금호미술관, 서울)

그 외 다수

2024 화랑미술제_수원 프리뷰 (갤러리아백화점_수원)

           TeenyTinyTwinkle 기획전 (ththth_구미)

           See Throught (리나갤러리_부산)

           대구아트페어 (엑스코_대구)

           아트전주 (교동미술관_전주)

           BAMA (벡스코_부산)

           시각의 바다 (플레이스막3_서울)

           세상의 모든 드로잉 (아터테인_서울) 

           신년기획전시<청룡뎐>(갤러리마리_서울)

           ONEARTTAIPEI (대만)

           경기의 모든 드로잉 (경기북부청사 천년길 갤러리_의정부)

           “所小전” (갤러리베누스_하남)

2023 대구블루아트페어 (엑스코_대구)

           Art Formosa (Eslit Hotel_Tiwan)

           Peace&pretty (경기북부청사 천년길 갤러리_의정부)

           Our summer night (삼원갤러리_서울)

           아스띠에 미디어전시 (아스띠에갤러리_용인)

           엄선전 (스페이스 엄_서울)

그 외 다수

개 인 전

초대 / 단체전

2023 가나 아뜰리에(입주중) 

2017 완주 누에 레지던시

2013 예이랑 치과 지원 레지던시

2009 태건축설계 사무소 지원 레지던시

2021 서리풀 ART for ART 대상전 “우수상” 수상

2019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사업 선정(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18 갤러리 박영 작가공모 ‘THE SHIFT’ 선정작가(갤러리 박영) 

2017 아트윈도 아티스트 공모전 선정작가, (프린트베이커리, 네이버아트윈도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2008,2019), 요트클럽JEFE, 중앙대학교안성캠퍼스, 

태건축사무소, 인천지방법원, 대한건축사협회, 명주병원, 박영문화재단

경 력

수 상

작 품 소 장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화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학과 졸업

학 력

[ CKS-Contemporary K-Art Show 1st ]

@kyung_hoon_lee

이경훈 Lee Kyunghoon (b.1980)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일상에서 지나쳐 버리는 감정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처음 나와 시작했을 때 감정과는 달리 내 주변의 물건들이나 상황들이 어느 날

낯설고 어색한 표정으로 나를 마주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다. 이런 상황이 자주 겹치다 보면

이렇게 한가지씩 내 안에 있던 어떤 감정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허한

생각들이 들 때마다 예전에 느꼈던 가슴 벅찬 순간들이나 나를 설레게 했던 추억에 잠시

빠져들곤 한다.

순간이란 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지금'이라는 지극히 짧은

시간적 규정을 갖는 말 이라고 한다. 철학사상 순간의 개념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플라톤이며, 

그는 순간을 운동이나 정지로 변화하는 시점 또는 운동과 정지 사이의 일종의 기묘한 것이라고

하여 시간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순간들이 모여 일상이 만들어지고, 일상 안에는 다양한 경험과 감정이 녹여져 있다. '순간'이

감싸고 있는 시간에 대한 추상적인 감정의 형태를 인물, 풍경, 그리고 사물에 투영시켜 한 화면에

모아 시각화 한다.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마음의 풍경을, 시간이 흐르며 흐려진 기억과 감정들을

다시 선명하게 만드는 작업인 것이다. 

그림 속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물을 자주 등장시킨다. 내 주변에 놓여 있는 사물들은

나를 기록하는 또 다른 도구라 생각한다. 그것들은 실용적인 물건인 동시에 감정을 담아가는

도구로 변해 간다는 것 을 느낀다. 이렇게 사물 속에 감정들을 이입해서 표현하고 있고, 하나의

풍경 같은 장면이지만 그것들에 묻어 있는 감정들을 모아놓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일상에서 느껴지는 어떤 불안감, 긴장감 등 여러 갈등에서 해방될 수 있는 순간들을 하나의

장면으로 만들어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떤 것에 몰입해 있거나 사색하는 행위들 또는

깨달음이 가져다 주는 상황들은 갇혀 있는 마음을 열리게 해주고, 긴장된 상황을 편안해진

상태로 만들어 준다. 

그때의 그 감정들을 상상해가며 어떤 순간이나 장면으로 기록해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사실 적인 기록보다는 지금의 생각들과 그때의 감정들이 한 화면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려보고 싶었고,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서로를 위로하고 화해하듯 따뜻한 장면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순간 속에 산다는 말이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언제나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가득한 일상이지만 지금을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더 많은 것을 느낄수록 해방으로 가는 삶은

좀더 가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Artist’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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